
기능성 샴푸시장“급부상"
9 3년 샴푸·린스 시장중 35% 점유 … 세분화추세 뚜렷

샴푸·린스시장이 급신장하면서 점점 세분화·전문화돼가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8 0년대 말까지만 해도 향과 세정력 등만을 강조했던 샴푸·린스시장이 9 0년대들어 간편함을 추구하

는 생활패턴과 소비자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제품들이 속속 출시되기 시작했다.

이같은 추세에 따라 등장한 기능성 샴푸는 전체 샴푸시장에서 9 1년 10%, 92년 20%, 93년 35% 정도

를 차지할 정도로 급신장하면서 9 4년에는 약 50% 정도까지 점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샴푸·린스시장규모를 보면 9 3년 1 5 0 8억8 8 3 4만원을 생산, 92년 1 3 3 3억6 2 2 9만원

에 비해 18.5%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9 3년에는 샴푸 1 1 4 7억원을 생산, 92년( 9 7 5억원)대비 17.7% 신장한 반면 린스는 3 6 1억원을 생산, 92년

( 3 5 9억원)에 비해 0.8% 신장하는데 그쳤다.

이는 9 3년 럭키·애경산업·태평양 등 샴푸·린스 주요 생산기업들이 샴푸·린스겸용의 샴푸를 대

량 출시하면서 상대적으로 린스의 소비량이 감소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9 3년 기업별 생산실적을 보면, 샴푸는

럭키가 3 4 6억원을 생산, 1위를 차지했

고 태평양이 2 9 9억원, 애경산업이 2 2 9

억원으로 각각 2·3위를 차지했다.

린스는 럭키가 1 5 8억원을 생산해 1위,

태평양과 제일제당이 1 1 0억원과 4 2억

원을 생산, 각각 2·3위를 기록했다.

이와함께 기능성샴푸는 9 3년 5 2 8억원

을 생산, 92년( 2 6 7억원)에 비해 98% 성장했고 9 2년은 9 1년( 1 1 1억원)대비 무려 140% 신장할 정도로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기능성 샴푸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기호에 맞게 세분화되고 있는데, 비듬방지용 샴푸를 비롯,

트리트먼트샴푸·코팅샴푸·향수샴푸등이 시중에 출시되고 있다.

이밖에 정전기방지용 샴푸·지모방지샴푸 등이 조만간 샴푸·린스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이중에서도 비듬방지용 샴푸 및 트리트먼트샴푸가 소비자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으며 시장을 주

도하고 있다.

한편, 각 기업들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기업제품들과 차별화한 독특한 신제품들을 속속 출

시하고 있다.

럭키는 갑각류에서 추출한 고분자 물질인 바이오 폴리머 성분을 함유한「헤어퀸」샴푸·린스를 선보

이고 있다.

태평양은 밤에만 전용으로 사용, 초강력 보습인자로 모발의 유연성과 탄력을 부여하는「나이트리치」

를 출시했다.

피어리스는 비듬방지 및 샴푸와 린스를 동시에 해결하는「오프닝 더블코팅」샴푸를 내놓고 있으며

라미화장품은 자연허브향을 첨가한「스프랜더」샴푸를 선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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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푸·린스 생산현황 (단위 : %)

1 9 9 1 1 9 9 2 1 9 9 3

생산량 증감률 생산 량 증감률 생산 량 증감률
구 분

샴 푸

린 스

기능성샴푸

7 8 , 9 2 2 , 3 6 9

3 2 , 2 5 9 , 4 3 7

1 1 , 1 1 8 , 1 7 9

▽9 . 7

▽2 1 . 1

-

2 3 . 5

1 1 . 3

1 4 0

1 7 . 7

0 . 8

9 8

9 7 , 4 6 5 , 1 7 9

3 5 , 8 9 7 , 1 0 7

2 6 , 6 7 2 , 4 5 7

1 1 4 , 7 3 0 , 0 0 2

3 6 , 1 5 8 , 3 4 0

5 2 , 8 1 0 , 9 1 9


